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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은 공공재...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민의식
도민 71%,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갈수록 중요해져
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기금 조성에 61% 동의

전북연, 농업･농촌에 대한 도민의식 조사 정책브리프로 제시

○ 쌀값 하락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

상황에서 ‘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따른 공공재적 효과를 고려해 사회적

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’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22일 정책브리프(통권 제11호) ‘농업은 공공

재, 농업 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’을 통해 다원적 기능의 

의미와 농업 농촌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.

○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

익적 가치를 생산하는데, 이것이 이른바 ‘농업의 다원적 기능’이다.

○ 농업은 ‘식량안보 기능, 환경보전 기능,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

기능, 지역사회 유지와 사회경제적 기능’ 등 다양한 외부적 효과와 기

능을 생산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눈에 보이지 않

게 기여하고 있다.

○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

기 어렵고, 만일 대체하고자 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업 농

촌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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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황영모 박사(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)는 ‘농업 농촌과 농업의 다

원적 기능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조사’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을 제시하

였다.

○ 첫째, ‘국가경제에서 농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’에 도민의 65.0%

가 동의하였고, ‘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해

야 한다’에는 61.3%가 지지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.

○ 둘째, ‘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’는 도민은 

29.1%로 낮았지만, ‘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’에 52.3%가 동의하고,

‘다원적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’이라고 71.4%가 내다봤다.

○ 셋째, 공공재로서 ‘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재원을 신

설’하자는 의견에 61.8%가 찬성하였고, ‘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담당

자(농민 생산조직)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’에 58.6%가 동의하였다.

○ 넷째, 농업의 ‘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’한다고 했을 

때 도민의 73.8%는 납부할 의향이 있었고, 납부의향이 전혀 없는 비중

은 26.2%로 조사되었다.

○ 다섯째,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는 전라북도에서 공공재로서 농업

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우호적인 만큼, 정책지원의 

사회적 근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농업 농촌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.

[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주요영역] [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해정도와 가치인식]


